
<오늘의 꽃이 피었습니다>

주제 : 청년세대 과소비 예방
로그라인 : 주하는 자신의 가방이 쓰레기로 보이기 시작한다.

주하 : 24세, 여성.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며 자수, 공예 등이 취미. 주관이 없으며, 귀가 얇
은 편이다. 

소영 : 24세, 여성. 주하의 대학 동기. 인턴십을 나가면서 받은 첫 월급으로 명품백을 장만함. 
그 가방을 애지중지 아낀다.

유민 : 24세, 여성. 주하의 대학 동기. 백화점에서 알바를 하며, 명품에 대한 환상이 있음.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영, 유민, 주하. 둘과 주하가 다른 점이 있다면 둘은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주하는 꽃 자수가 박힌 에코백을 들고 다닌다.
그런 둘이 주하의 가방을 보며 명품백 얘기를 하자 주하는 어느 순간 자신의 에코백이 분홍색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보이기 시작한다. 
카페에서 나서는 주하는 자신의 가방을 숨기며 돌아다닌다.
한숨을 돌리며 한적한 버스정류장에 앉은 순간, 옆자리의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주하. 할머니
는 웃으며 주하의 가방을 가리킨다. 그러자 주하는 습관처럼 자신의 가방을 가리려 한다. 그때 
할머니가 “가방에도 꽃이 피었네요.”라고 말하자 무지 에코백에 직접 자수를 놓는 순간을 회
상하는 주하.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간 뒤 주하는 자신의 가방에 새겨진 꽃 자수를 매만진다.



S#1. 카페, IN, D

여유로운 주말 오후 카페, 주하, 소영, 유민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 그때 소영이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자 유민이 눈을 반짝이며 소영의 가방을 가르킨다.

유민
뭐야? 김소영 가방 새로 샀어?

소영
(가방을 정리하다 뿌듯하게 웃으며 애지중지 쓰담는다.) 아~ 이번에 회사 다니면서 하나 

장만했지. 팀원들 다 명품 메고 다니더라니까? 기죽어서 원...

유민
아 부러워~ 회사원 되면 다들 하나씩 사더라. 그 뭐였지? 그런 말도 있잖아. 그 사람이 입고 

걸친 것에서 품격이 드러난다는...

음료를 마시던 주하가 초조하게 둘의 대화를 듣고있다가 결국 사레에 들려 기침을 한다. 소영
과 유민의 시선이 주하에게 집중되자 주하는 제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을 가린다. 부스럭, 소리
가 들려 주하가 고개를 내리면 자신의 가방이 종량제 봉투로 변해있다. 자신의 가방(쓰레기 
봉투)을 보고 눈이 커진 주하.

소영
(휴지를 내밀며) 너 괜찮아?

주하
아, 어어 나 괜찮아! 이만 가봐야겠다. 다음에 또 보자!

이내 주하가 가방을 들고 도망치듯 카페에서 나온다.

S#2. 길거리, OUT, D

부스럭거리는 쓰레기봉투 소리가 신경쓰이는 주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한다. 가방
을 안고 움츠린 자세로 한적한 길을 걷는 주하. 

S#3. 버스정류장, OUT, D

지친 표정으로 한적한 버스정류소 벤치에 기대는 앉는 주하. 지긋한 시선이 느껴지자 고개를 
돌린다. 주하를 바라보고 있던 할머니는 웃으며 주하의 가방을 가리킨다. 그러자 주하는 습관
처럼 자신의 가방을 가리려 한다.



할머니
가방에도 꽃이 피었네요.

그 말에 자신의 가방을 보는 주하.

(플래시백) S#4. 주하의 집, IN, D

밴드를 붙인 손으로 에코백에 자수를 놓고 있는 주하. 예쁜 꽃 모양이 완성되면 가방을 매만
진다. 가방을 보며 주하가 뿌듯하게 웃는다.

(현재) S#5. 버스정류장, OUT, D

그때 버스가 도착한다.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사라지고 혼자 남게 된 주하. 그때처럼 자신의 
가방에 새겨진 꽃 자수를 매만지며 웃는 주하.


